
1. 서론

1.1 서론

북한 이탈 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

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명 947명,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서 이래 2006년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북한 이탈 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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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을 확인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데 있다. 117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성격강점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남한에서의 정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의 하위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인 지혜, 인간애, 용기, 정의, 절제, 영성 간에는 상관이

있었으며,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바,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성격강점

의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격강점의 하위요소중 용기가 심리적 안녕감

과의 관계에서 정착기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논문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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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aptation factor to North Korean refuge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ffecting adaptation proc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PWB) in 

South Korea.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character strength of 117 participants and 

identified the sub-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that affect the settlement period in South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Model 1 of Process Macro and SPSS 22.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PWB and sub-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such as wisdom, humanity, courage, justice, temperance, and 

spirituality. The main effect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ub-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by independent variables. The level of PWB increased with the level of sub-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The 

moderate effect was showed in the courage of the settling period in relation to PWB. Final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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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섰다. 한편, 2012년 이후 부터 연간 1,500여명대

로 입국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1,275명,

2016년도는 1,418명, 2017년 1,127명이 입국하여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 29,830명이 입국하

여, 2018년 12월까지 총32,476명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

다[1].

초창기의 정책적 측면과 관련분야에서는 북한이탈 주

민의 심리적 특성,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신건강 문

제 등이 주요 관심이 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

국한 이래 20여년이 지나갔고, 이제는 이들이 남한사회

에서 잘 적응하고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도 있음이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2-7]. 탈북초

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를 위

한 정착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

들이 있다[5]. 한편 6개월 이후의 적응의 과정에서 보면,

남성이 더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알코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남한사회에서

의 적응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만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8].

한국에 입국한지 길게는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남한사회의

얼마나 잘 적응해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수행하고 있

는지를 살펴볼 시점이라고 본다.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

하기 위한 자원을 북한이탈주민의 내적인 성격차원에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새로운 문화인 남한 사회에 적응

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9].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국내 입국하기

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물리적ㆍ신체적ㆍ심리적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남한사회에서 정착 과

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들의 심

리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의 문화

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ㆍ외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경제활동이나 새로운 문

화에 대한 이해, 새로 형성해야하는 인간관계 등에서 많

은 시간과 노력이소요되며, 그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경

험하기도 한다[9]. 남한 사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탈북

가정의 구성원들은 입국 전에 비해 의사소통이나 가족

결속력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나, 가족의 권력관계는 더 나빠졌다

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

계가 부부관계에서 보다 더 좋지 않아졌으며, 2년 반 이

후에도 가족 결속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잠재적인 가족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3]. 가족과의

동거는 일종의 지지망의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지만[10-12].

인간관계와 문화적응 측면에서의 능력부족과 이로 인해

직업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경제적 곤란이 컸으며 특히

여성들은 안정된 직장이 없고 취직이 잘 되지 않는 남편

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종교나 옷차림, 남

녀관계에서의 역할과 태도와 관련하여 자녀와 갈등이 생

기기도 하였다[9].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겠다[3]. 지역사

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종단연

구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은 3년 동안에

걸쳐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우울 수준이 더 뚜렷하게 증가하였다[13]. 남한사회에서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 문화적

응 스트레스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비교적 일

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10-12].

증가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

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적응에 관한 것이었다. 북

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적응 현황과 문제점

및 애착 등에 관한 연구[14]로 시작하여 적응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문화 심리적측면 등 구

체적인 영역으로 세분화 하여 적응을 연구[15, 16]하는

쪽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더하여 이들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도 축적되어 왔다[6].

입국초기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상태

는 이후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위하여 시급하

게 개입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

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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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7].

긍정심리학은 정신건강을 단순히 손상과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안녕감과 효과적인 기능을 갖춘 상태로 정

의내림으로써 개입의 목표를 증상제거 이상의안녕감 증

진으로 확장시켰다.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의미의 정

신건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상제거를 위한

개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그러한차원에서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즉 강점을 찾

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졌으며, 성격강점을 계발하고

함양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인간의 성격강점 및 덕성은 24개의 성격강점과 6개의

상위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7].

강점이 새로운 정신건강 모델의 근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강점중심의 인간 이해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18,

19]. 이런 관점에서 24개의 성격강점과 삶의 만족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연구[20]에서 낙관성과 열정, 사랑, 감

사, 호기심을 삶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반면, 겸손이나 창의성, 학구열, 지혜, 심미안, 신중성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낮았다[19].

성격강점은 다른 긍정 결과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

였는데, 청소년의 학업성적을 잘 예측한 강점은 끈기였

으며, 성인의 안정애착을 가장 잘 예측한 강점은 사랑인

것으로 나타났다[19].

삶의 질은 크게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두 가지의구성요소로 판단하다. 첫번째는 삶의 만

족도로서의 삶의 상황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측면이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

는 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객관적상황들에 대해 정

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에 근거한 평

가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며, 서로 독립

적인 차원이다[22].

행복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이 삶

의 질의 문제를 단순화시켰다고 보고자기실현적 관점에

서 심리적 안녕감을 고려하게 되었다. Ryff[24]는 각 개

인의 참된 잠재력이 최고치로 추구되기 위한 노력이 전

생애를 걸쳐 일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심리

적 안녕감이라 하였다. 그는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은 자

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

적 개인적 성장 등 6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17].

류정희와 이명자[23]의 연구에서 보면, 심리적 안녕감

이 주관적 안녕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성격강점간의 관

계를 알아보고, 북한 이탈주민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는 성격강점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셀리그먼은 인간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며 우리 안에 있

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 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을부정적인 관점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강점과 덕성, 최

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5].

1998년 북한이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지 20여년을

넘어서고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남한 사회에서 적

응해 가고 있는 바, 기존의 연구들은 부적응적인 측면을

줄임으로서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사

회에서의 적응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적응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남한

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성격적 강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적응

하는 과정에서 정착기간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요인을 알

아보고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고 긍정성의 발견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가설을 아

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심리적 안녕감과 강점 그리고 강점의 하위요

인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강점 그리고 강점의 하위요인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주효과는 모두 유의한 인과관계

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강점의 하위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착기간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방법론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전하나센터에

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전과 충남지역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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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협조

및 동의를 구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

원은 총 131명이었으며,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14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117명의 자료

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연구에서 응답자들의 나이는 10대 1명(9%), 20대가

18명(15.4%), 30대는 39(33.3%), 40대는 59(50.5%)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53명(45.3), 여자는 64명(54.7)이

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3명(2.6%), 초졸 이하는 6명(5.1),

중졸이하는 35명(29.9), 고졸이하는 64명(54.7%), 전문대

졸은 8명(6.8%), 대졸은 1명(.9%)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

태를 살펴보면 이혼이 24명(20.5%), 미혼이 47명(40.2%),

기혼이 46 명(39.3%)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

다고 응답한 인원은 69명(59%), 무교라고 응답한 인원은

48명(41%)으로 나타났다. 남한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기

간으로 살펴보면 5년 이상으로 거주한 사람은 62명

(53%), 5년 이하로 거주한 사람은 55명(47%)로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는 정착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중앙

값을 사용하였다.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남한에 거주한

다고 응답한 사람은 71명(60.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6명(39.3%)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case(N) ratio(%)

age

10’s 1 .9

20’s 18 15.4

30’s 39 33.3

40’s 59 50.5

sex
male 53 45.3

female 64 54.7

level of
education

no school 3 2.6

below elementary 6 5.1

below middle 35 29.9

below high 64 54.7

college graduation 8 6.8

university graduation 1 .9

marriage

divorce 24 20.5

single 47 40.2

married 46 39.3

religious

christian 49 41.9

buddhism 13 11.1

catholic 7 6.0

atheism 48 41.0

settlement
period

below 5 years 62 53.0

more than 5 years 55 47.0

live together in
South Korea

yes 71 60.7

none 46 39.3

Total 117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 측정도구

2.2.1 성격강점척도

긍정적 성품과 덕목을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등이 개

발하고 표준화한 자기보고형 성격 강점 검사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피터슨과 셀리그먼이 제시한 VIA(Values

in Action) 부류체계에 따라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

위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 진술 18문

항과 부정적 진술 21문항의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의 형식을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

였다. 부정적 문항 21개는역채점하였으며, 이 척도의문

항은 6가지 덕목인 지혜,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 절

제, 영성과 초월요인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지며, 척도 중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척도로 성격강점이 결정된다. 각

각의 하위요인에서도 신뢰도 계수가 높지 않아,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이 이루어졌

다. 성격강점 하위요인에 대해 내용타당도가 검토 되었

으며,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지혜(9문항)가 .43,

인간애(4문항)는 .39, 용기(4문항)가 .50, 정의(4문항)는

.36, 절제(4문항)는 .40, 영성(14문항)은 .52 였으며, 평가

에 사용된 전체 신뢰도는. 79이었다. 성격강점의 하위요

인의 신뢰도 계수에 대해 논의에서 기술하였다.

2.2.2.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24]가 개발한 심

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S)를 김명소등[25]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원척도는 자아수용성(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

문항), 자율성(8문항), 환경지배력(8문항), 삶의 목적(7문

항), 개인적 성장(8문항)의 6개 차원에서 총 46문항이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항으로 예비검사를 거쳐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 본 연구

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의 a)는

.68 이었다.

2.1.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은

Hayes[26]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Model 1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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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3.1.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과 강점 및 강점의 하위요인인 지혜, 인간

애, 용기, 정의, 절제, 영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3.1.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과 변인의 하위요인들

의 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

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안녕감과 강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r=.68, p<.01).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감정의 하위요인

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혜(r=.37, p<.01), 인간애

(r=.36, p<.01), 용기(r=.45, p<.01), 정의(r=.45, p<.01), 절

제(r=.48, p<.01), 영성(r=.66, p<.01) 모두 심리적 안녕감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강점 및 강점의 하

위요인들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강점 및 강점의 하위요인은 모두 유의한정적 상

관이 나타났다.

3.2 강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착기간

의 조절효과

3.2.1 강점과 심리적 안념감과의 단순회귀분석

강점 및 강점의 하위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3 참고), 강점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

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β=.69, p<.001). 또한 강점의 하

위유형 모두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혜(β=.37, p<.001), 인간애(β=.36, p<.001),

용기(β=.45, p<.001), 정의(β=.45, p<.001), 절제(β=.48,

p<.001), 영성(β=.66, p<.001)이 미치는 심리적 안녕감의

주효과 모두 유의한 정적효과가 나타났다. 즉 강점 및

강점의 하위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

준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3 참고).

dep var. indep var. B S.E β t  
∆  ∆F

PWB

character
strengths

.66 .07 .68 9.88*** .46 .45 97.62***

wisdom .31 .07 .37 4.24*** .14 .13 17.99***

humanity .22 .05 .36 4.15*** .13 .12 17.18**

courage .27 .05 .45 5.36*** .20 .19 28.75***

justice .27 .05 .45 5.44*** .21 .20 29.57***

temperance .26 .05 .48 5.79*** .25 .22 33.51***

transcendenc
e

.58 .06 .66 9.37*** .43 .43 87.77***


p<.01,


p<.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character strengths 

and PWB

3.3.2 강점과 심리적 안념감과의 관계에서 정착기

간의 조절효과

강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착기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강점과 하위요인인지혜, 인간

애, 정의, 절제, 영성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착

1 2 2-1 2-2 2-3 2-4 2-5 2-6

1. PWB 1

2. character strengths .68** 1

2-1. wisdom .37** .53** 1

2-2. humanity .36** .65** .31** 1

2-3. courage .45** .65** .17 .31** 1

2-4. justice .45** .63** .26** .18 .19* 1

2-5. temperance .48** .75** .23* .33** .37** .42** 1

2-6. transcendence .66** .81** .37** .45** .53** .42** .58** 1

Mean 3.00 2.98 3.16 3.07 2.77 3.03 2.89 2.95

standard deviation .36 .37 .44 .60 .61 .62 .65 .42

Skewness .47 .84 .59 -.06 .10 .31 .05 .86

Kurtosis -.15 2.40 2.61 .22 -.05 .52 .24 1.78


p<.05,


p<.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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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용기는 심리

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착기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

고,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착기간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1단계에서 용기와 정착기간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심리적 안녕간에 미치는 용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β=.45, p<.001), 정착기간의 주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2, NS). 2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용기×정착기간)을 투입한 경우, 상호작용항의 투입은

.03의 변화량이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즉 용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착

기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step indep B S.E β t  
∆  ∆F

1

courage .27 .05 .45 5.36***

.20 .19 14.30***

settle period .00 .00 .02 .27

2

courage .28 .05 .46 5.43***

.23 .03 11.50***settle period .00 .00 -.01 -2.22

courage×sett
le period

-.00 .00 -.20 -2.22*


p<.05,


p<.01

NS=Not Significant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moderate effect

Fig. 1. moderate effects of settle period

4. 논의 및 제언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강점 그리고

강점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가설 1은 지

지되었다. 용기와 지혜, 정의와 인간애를 제외한 항목에

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삶의 만

족도와 강점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던 선행

연구결과들[20, 21] 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성격강점과 하위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얼마나 설

명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성격

강점과 하위요인 모두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다. 하위요인인 지혜, 인간애, 용기, 정의, 절제, 영성

에서 유의한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는 성격장애와 성

격강점과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김지영, 권석만[19]의

자료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성격강점과 심리적 안녕감이

주효과가 나타난 바, 성격강점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점과 강점의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해 가는 능

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에서는 다른 하위요인보다 영성

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영성은 인생의 초월적인 측면

에 대한 관심과 믿음, 수행노력을 의미한다. 즉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태

도이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느끼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17]. 이는 성인의 영성, 희

망, 외상후성장 경험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안 배상

정 등[27]의 결과를 살펴보면, 영성이 삶의 만족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영성적 요소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남한 거주기간

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홍창형등[28]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의 변화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PTSD

유병율이 27.2%에서 4.0%로 감소하였다. 한편 우울수준

은 3년간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도 있어[9],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격과 같은 강점의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정착기간의

차이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분석을 하였다. 피험자들의 정착기간을 5년 이내와 이상

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용기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

다. 용기는 목표추구과정에서 외부적ㆍ내면적 난관에 직

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려는 강인한

투지를 의미한다. 강렬하게 분발하고 맹렬하게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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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강점들뿐만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인내하고 유

혹을 견뎌내는 수동적인강점들도 있다[17]. 정착 기간이

5년 이하의 경우 용기의 정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5년 이상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즉, 남한에 이

주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의 용기의 정도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착기간이 오래될수록 용기

의 정도가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용기는 남한사회에 처음 정

착해 나갈 때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정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른

요인들이정착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 본연구에서, 성

격강점을 갖는 다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으며, 성격강점을 찾아주고 이를

통한 정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처음 한국에입국하였을 때 조

속한 안정과 정착을 위해서는 영성을 통한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

점 하위요인과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

않았으며, 그이유를 탐색해 볼필요가 있다. 이에북한이

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한계점과제안점을 이

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충분한 피

험자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피험자 수가 충

분하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서 충분한신뢰도를 확보하

기 어려운 바, 충분한 시기를두고 적절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못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피험자들의 설문지에

대한 피로와 동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북한 이탈주

민은 남한에서 많은 설문의 대상자가 되고 있고, 그로인

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동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언어적 표현에서의 이해력의 한계와 관련

되는 부분이다. 오랜 기간의 문화적ㆍ언어적 차이로 인

해 설문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문화적 , 언어적 요소가 제약이 예상되는

집단을 연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예비조사와 같은 고려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한과 북한은 대인관계

에 대한 신념과의사소통 방식에서차이가 있다. 즉, 북한

은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개방성이 매우 낮고,

인간관계 형성이 매우 선별적인 경향이 있다. 문화와 규

범, 가치관에서도 상이하다[6]. 이러한 소통 방식으로 인

하여응답결과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우선,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에 긍정적인 성격적 강점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긍정적 성품확인 통해 적응

력을 높일 수 있는바, 부정적인 관점에서 대하기보다 긍

정적인 관점에서의 적응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착기간과 문화적응 유형간에 관련성에서 U자형

적응모델이 제안되고 있는바[2], 기간을 두고 깊이 있는

자료를 축적한다면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개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본다. 셋째, 남한에서의 적

응에 도움이 되는 성격적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정책적

으로 좀 더 빠른 시간에 남한 사회의 적응을 도울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이후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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